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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호조”
대신증권, 자동차 성장으로 2012년 시장규모 4조원 … 고유가 반응 수혜

대신증권은 6월5일 고유가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자원개발, 원자력, 

대체에너지 등을 꼽았다.

이승재 연구원은 “유가 강세 기조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연시켜 산업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상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출시 초기인 2000년에 1만여대

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해 2007년 52만여대가 전세계적으로 판

매됐다”고 말했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0.8%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는 300만대 이상이 판매돼 

5%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도 2006년 6000억원 수준에

서 2012년 4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내에는 현대자동차가 LPG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9년 출시하겠

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품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자원외교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이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과 함께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원자력 발전설

비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장기적으로 대처 가능한 업종과 기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기업 LG화학․로템, 

원자력발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중공업, 해외 자원개발기업 한국가스공사․LG상사․대우인터내셔널․대성

산업, 플랜트산업기업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GS건설, 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 기업 동양제철화학․유

니슨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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